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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D6) 거리협곡의 녹화유형에 따른 열환경 변화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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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 
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불투수면적이 증가한 도심지는 열환경 악화가 심화되는 지역이다. 특히 도로를 

중심으로 건축물이 연속 배치되어 있는 거리협곡(Street Canyon)의 경우(Park et al., 2005) 열오염이 심화되는 
지역 중 하나이다. 이에 도심지 열환경을 완화하고자 도심지 가로녹화 및 벽면녹화에 관한 선행연구가 진행
되고 있으나 녹화 시행에 따른 미관적, 생육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. 

반면 거리협곡의 연구로는 대기오염과 바람길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. 이에 본 연
구에서는 도심지 가로녹화와 벽면녹화의 기상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도심지 벽면녹화와 가로녹화의 축소 
실험구를 구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.

2. 재료 및 방법
벽면녹화와 가로공간의 수평적 기상변화 및 열확산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 철골 틀을 기반으로 규격 가로 

2 m, 높이 1.5 m, 폭 1.5 m로 조성하였다. 측정 유형은 벽면녹화 유형(GW), 가로녹화유형(GR), 비 녹화유형
(Con’c)으로 구분하였으며, 측정지점은 각 유형별 높이에 따라 가장 낮은 지점인 높이 0 m지점(T0)과 높이 
0.7 m지점(T0.7), 가장 높은 1.5 m지점(T1.5)으로 총 3개의 지점에서 측정을 진행하였다. 

측정항목으로는 기온, 상대습도, 풍속, 일사, 표면온도를 측정하였다, 기상요소 중 기온, 상대습도, 풍속은 
각 지점 당 3반복으로 측정하였으며, 일사량은 1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. 측정기간은 2017년 4월부터 8월까
지 진행하였으며, 측정기간 중 연구목적에 부합한 날은 제외하였다. 측정시간은 11-17까지 진행하였다.

3. 결과 및 고찰
측정기간 중 일사량의 경우 평균적으로 545 W/m2로 측정되었으며, 평균 표면온도의 경우 Con’c > GR > 

GW 순으로 측정되었다. 평균기온의 경우 표면온도와 같이 Con’c > GR > GW 순으로 측정되었다. 상대습도
는 GW > GR > Con’c 순으로 기온과 반비례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, 녹지에서 기온과 풍속은 서로 반비례 
한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(Yoon, 2001). 풍속의 경우 Con’c > GW > GR 순으로 측정되었다.

거리협곡의 측정 높이별 기상변화는 평균기온에서 T0m > T0.7m > T1.5m순으로 1.5 m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
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기온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. 반면 상대습도의 경우 T1.5m > T0.7m > T0m순으로 
기온과 반비례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, 풍속의 경우 T1.5m > T0m > T0.7m으로 측정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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